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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상심리학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교육 수련 제도에 해 행 보다 표 화된

질 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두되고 있다. 표 화된 제도를 해서는 역량에 기반한 교

육과정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임상심리 문가의 역량에 해 조사한 국

내 연구 논문이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 문가의 핵심 역량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임상심리 문가가 재직하는 기 을 조사한 후 각 기 에서 임

상심리 문가를 선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 의 조직 내부 문가 9명을 선발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개인 ․문화 다양성, 개입, 다학제간․다 역간

력, 심리평가, 연구, 윤리 직업 가치, 지도․감독 총 7개의 역량군이 도출되었다. 역량군

에 한 분석과 함께 도출된 역량과 련된 쟁 시사 에 해 논의하 다. 주요 쟁 은

각 역량에 한 한국사회에서의 한계 요구와 련되어 있었고, 이를 한 제도 개선

에 해서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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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당시 6명으로 시작한 한국의 임상

심리학은 그 역사가 50년을 넘었으며, 2021년

재 회원 수는 약 8,000명에 이르 고, 임상

심리 문가 자격을 취득한 회원의 수는 약

1,700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1 2 )자격

을 취득한 회원의 수는 약 2,700여명에 이른

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21a).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임상심리 문가의

활동 역도 넓어지고 있다. 임상심리 문가가

과거에는 주로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학에서 활동했다면, 이제는 개업, 앙정부

지자체 지원의 정신건강 련 센터, 기업의

상담소, 각종 국가기 과 공공기 등 활동

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 되고 있다(양재원

등, 2017).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심리 문가의 활동 요

구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 기 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춘 문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

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은경, 최승원, 임

혜진(2017)은 심리학의 변이 확 되는 것 이

상으로 일정한 수 의 질 리가 보장된

문가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지 했다. 문가

의 질 리를 해 한국임상심리학회는

문회원을 상으로 의무 인 보수교육을 실시

하고 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규정

에도 매해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로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2월 1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신건강 문요원의

문성과 자질 향상을 하여 보수교육을 실

시하고, 지속 보수교육을 통해 정신건강

문요원의 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

라고 하고 있다.

한편 자격취득 후의 리도 요하지만, 임

상심리학자의 질 리를 해 우선 으로 필요

한 부분은 우수한 인재의 유입이다. 정 인

측면은 임상심리학을 공으로 학원에 진학

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꾸 히 유지되고 있다

는 이다. 그림 1을 보면, 한국임상심리학회

에 임상심리 문가 수련과정을 해 매년 신

규 등록하는 석사과정 는 졸업생은 2012년

에서 2021년까지 320명에서 380명 로 꾸 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국임상심리학

회, 2021b). 이와 같이 임상심리 문가 신규수

련생의 수가 꾸 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 1. 석사 재학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과정 신규 등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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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 역의 문성을 요구하는 직업

역의 변이 계속 확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

우 고무 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재원 등(2017)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임

상심리 문가의 교육․수련제도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임상심리 문

가 수련과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해서

는 재 보다 구체 인 수련의 형식과 내용에

한 기 이 정립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

으며 이 기 에 따라 각 기 의 교육 수련

로그램을 객 으로 평가하여 기 에 도달

하는 경우 그 기 에 해 학회가 인증을 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이러한

인증이 임상심리 문가 수련과정의 내실을 다

지고 임상심리 문가의 질 리에 도움을

것이라고 제언하 다. 그러나 임상심리 역

의 문가 배출을 한 기지라 할 수 있

는 임상심리 공 학원에 해서는 표 화

된 훈련 로그램, 교육과정에 한 평가제도

와 같은 질 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윤슬기, 이서 , 김성욱, 조병주, 최승원, 2016;

은경 등, 2017).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분야

에서는 이미 학인증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

는데, 의과 학의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간호 학의 경우 한국간호평가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인증받

은 학을 공시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1a;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1a). 미국심리

학회 한 학회 내에 원회를 설치하여 인증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지방별, 심리학

세부 공별, 학 별로 인증받은 학을 검

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21). 와 같은 표 화

된 교육 로그램에서는 주로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 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

원 학역량진단센터, 2020). 실제 미국심리학

회 인증제 시행세칙에서도 달성되어야 할 교

과 지식수 , 교과과정에 한 가이드라인, 교

육 시간 등 교육활동에 한 기 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동시에 건강 서비스 심리학 역

에서 활동하기 한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21a).

‘역량(competencies)’의 개념은 David McClelland

(1976)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시

와 학자에 따라 조 씩 달라졌지만 특정 맥

락에서 일정 수 이상의 수행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역량의 구조를 설명하는데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능력(abilities), 이 세 가지가 리 활

용된다(김 주, 선상길, 2006).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주로 기업의 인사 리시스템에서 사

용되어왔으나 이제는 공무원, 사회복지, 간호,

행정, 교육 등의 많은 분야에서 역량에 기반

한 교육훈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권

용수 2006; 김정아, 주민선, 권경자, 서희경,

이순늠, 2017; 소경희, 2007; 안정선, 2009; 원

희, 안정선, 배진형, 2010).

국외의 심리학 분야에서도 역량에 한 논

의는 진행되어 왔다. 표 으로 미국과 캐

나다에서는 일찍이 역량에 기반한 교육모델

에 심을 가졌는데, 1986년 NCSPP(National

Council of Schools and Programs of Professional

Psychology)에서 개발된 역량모델이 처음으로

리 인정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6년 미

국 심리학회의 인증 원회는 인증 지침을 수

정하여 역량에 기반한 교육 훈련 목표를

지정하 다(Fouad et al., 2009). 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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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기 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합의 을 도출하기

해 2002년 아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서 역량

컨퍼런스(Competencies Conference)가 열렸다. 심

리학 분야의 다양한 교육, 훈련, 실습 연구

의 표자들을 모아 역량 항목과 그 수 에

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 으

며 결과는 표 1과 같다(Kaslow, et al., 2004).

이 역량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2003년 미국

심리학회 교육 원회는 역량 기반 교육을

한 권장 사항과 지침 원칙을 개발하 다

(Fouad, 2009). 재 실시되고 있는 미국심리학

회의 인증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탄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심리학회 한 임상심리학 공 박사과

정에 요구되는 9개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인

증제에 활용하고 있다.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7)(표 2).

역량 내용

기 역량

(Foundational Competencies)

윤리성(Ethics)

개인 , 문화 다양성(Individual and cultural diversity)

핵심 역량

(Core Competencies)

과학 사고기반 실습(Scientifically-minded practices)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개입(Intervention)

수련감독(Supervision)

문 능력 향상(Professional development)

문화된 역량(Specialty Competencies)

표 1. Competencies Conference(2002)에서 정의된 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량

일반 역량(Generalisable meta-competencies)

심리 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심리학 사례 개념화(Psychological formulation)

심리학 개입(Psychological Intervention)

평가(Evaluation)

연구(Research)

개인 , 직업 기술과 가치(Personal and professional skills and values)

의사소통과 교육(Communication and teaching)

조직 체계에의 향력과 리더십(Organisational and systemic influence and leadership)

표 2. 국심리학회 인증제에서 정의한 임상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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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임상심리학계에서도 교육

수련과정에 한 방향성을 논의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윤슬기 등, 2016; 양재원 등

2017; 은경 등, 2017, 권정혜, 2018; 원성두

등, 2018). 그러나 체로 문헌조사를 통해 논

의 을 제안하는 연구 으며 수련생 는

학교수의 에서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논의

하기 해서는 해당 교육이 어떠한 역량을 목

표로 하는지에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실제 장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임상심리 문가의 역량이 무엇인지 살

펴볼 필요가 있어 이에 한 기 연구를 실

시하고자 한다.

이홍민(2016)은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 그 분야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개인의 행 특성 추출을 들고 있는데,

이 추출은 그 분야의 직무 문가 리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역량 도출은 우수한 성과를 내게 만

드는 행동특성을 악하는 것인데, 이를 해

서는 그 분야의 문가가 이를 수행하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임상

심리 문가의 역량 도출을 해서는 임상심리

문가로서 경험이 풍부하거나 임상심리 문

가와 업하고 있는 타 직역의 문가가 이런

역량 련 행동특성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역량의 도출에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이 있다. 임상심리 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

회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권정혜, 2008;

양재원 등, 2017),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는 임상심리 련 문가들이 역량

도출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구체 으로 역량을 도출하기 해서

는 문 인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 역량모

델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행동사건 면 ,

역량메뉴구성, 문가 패 등의 다양한 방법

이 존재한다. 그러나 임상심리 문가의 역량

분석은 련 선행연구가 으로 부족하여

문헌을 기반으로 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역량에 한 다양한 행 특

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가 패 을 통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 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 공자뿐

아니라 타 직역의 유 문가를 선정하여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자

료들을 통해 임상심리를 주 공으로 활동하는

문가에게 요구되는 공통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먼 명시할 것은, 본 연구에서 언

되는 ‘임상심리 문가’는 한국심리학회 발

자격증 소지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에서 임상심리를 주 역으로 직업 으로

활동하는 문가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자격

증에 한정되지 않고, 임상심리를 주 역으로

활동하기 해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요구되는 역량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실에서 느끼고 있는 각 역량별 쟁 이

슈에 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토 로 임상심리 공 교과

수련과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향후

역량에 기반한 임상심리 교육훈련 과정을 설

계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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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장 은 연구 조사자

들이 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해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Krueger

& Casey, 2009/2017). Kitzinger(1995)는 이 방법이

개인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 특히 유용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

각하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검토하

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을 강 으로 들고

있다.

포커스 그룹은 일반 으로 5명에서 10명으

로 구성되지만, 게는 4명, 많게는 12명까지

도 가능하다. 집단의 규모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작

아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생각이 표출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한 포커스 그룹에

서의 질문지는 시작질문, 도입질문, 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된다(Krueger

& Casey, 2009, 2017).

연구 상

국내 150명의 임상심리 문가를 상으로

하여 재직 인 기 을 조사한 권정혜(2008)의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도출된 조직 분류를 바탕

으로 하여 연구 상을 선정하 다.

그림 2에서 나타난 조직분류를 바탕으로,

임상심리 문가를 선발하고 업무 역량을 평가

할 수 있는 직 의 ․ 직 조직내부 문가

를 주변에서 소개받아 원하는 크기의 표본이

될 때까지 계속 표집하는 덩이 표출방식으

로 9명을 선발하 다. 표 3에 연구 상자가

속한 기 과 직 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임상심리 문가의 재직 기 비율

조직 분류 연구 참여 상자

병원(종합병원/

국공립병원)

정신과 문의(A)

임상심리 문가 수련감독자(B)

학교
학교수(C)

학교수(D)

개인병원/의원 정신과 문의(E)

사설치료기 사설치료기 장(F)

학부설연구소/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 소장(G)

국공립기
국공립기 의 인사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문가(H)

기업부설센터
기업부설센터 근무

임상심리 문가(I)

표 3. 연구 참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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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차

본 연구에서는 Morgan과 Krueger(1998)가 제

시한 4단계 분석과정에 한 지침 사항을 따

랐다. 분석과정은 연구 시작시기, 포커스 그룹

진행 , 포커스 그룹 직후, 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먼 , 1단계 연구 시작시기

에 인터뷰 일주일 각 참여자에게 안내메일

을 보냈다. 활발한 토의를 해 안내메일에는

연구자가 미국심리학회 인증제 로그램에서

정의한 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해

문헌고찰한 내용을 키워드 형식으로 작성하여

안내문으로 달하 다(표 4). 이와 함께 토론

에서 사용될 질문지도 같이 달하여 사 에

역량의 개념과 임상심리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생각해보고 올 수 있도록 비시켰다.

인터뷰 시 사용된 질문지는 본 연구자와 임

상심리 문가이자 임상심리 공 교수인 감수

자 1명이 여러 차례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하 다.

2단계 포커스그룹 진행 에는 먼 인터뷰

내용을 녹화와 녹음하는 것에 한 동의를 서

면으로 받고 비 보장에 한 안내를 하 다.

인터뷰 에는 미리 배부한 질문지에 맞춰 진

행하 으며 진행자는 애매한 부분이나 연구

주제에서 이 벗어난 내용에 해 질문하

거나 상기시키며 인터뷰를 이끌었다.

3단계 포커스 그룹 직후에는 연구자와 감수

자가 인터뷰에서 다 진 내용들, 상치 못한

내용, 진행의 문제 , 요한 주제 등을 논의

하는 디 리핑 시간을 가졌다. 4단계 체 포

커스 그룹 종료 후에는 인터뷰의 내용을 사

(轉寫)하는 작업을 실시하 고, 작성된 사본

을 반복 으로 읽으면서 자료를 코딩하 다.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질 분석에 연역 근을 융합한 자료 분석

의 한 방법인 Richie&Spencer(2002)의 ‘틀 분석

(framework analysis)’을 활용하 다. 이 방법은

기존에 축 되어 있는 지식의 확증을 해 주

로 사용되며, 주제와 코드가 기존 문헌, 이론,

연구 질문 에서 미리 선택된다. 이는 응용

정책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특정

한 이론 토 를 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

한 역과 주제에서 사용될 수 있다(김인숙,

2016).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부터

역량

연구

(Research)

윤리와 법 기

(Ethical and legal standards)

개인 문화 다양성

(Individual and cultural diversity)

직업 가치와 태도

(Professional values and attitudes)

의사소통과 인 계 기술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평가

(Assessment)

개입

(Intervention)

감독

(Supervision)

자문 문 직업인 간/학제 간 기술

(Consultation and interprofessional/interdisciplinary skills

표 4. 미국심리학회 인증제에서 정의한 임상심리학자

에게 요구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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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심리학회 인증제 로그램에서 정의한 역

량을 기의 주제 틀로 사용하 다.

분석 진행 차는 먼 , 수집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며 요약하고 핵심 아이디

어를 메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숙지

(familiarsation)하 다. 다음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찾은 주제 틀과 인터뷰에서 언 된 내용

을 비교분석하면서 기의 주제 틀을 수정하

다. 세 번째 단계로 수정된 주제 틀에 기반

하여 인터뷰 자료의 내용들이 어떠한 역량을

의미하는지 토론하며 인덱싱(indexing)하는 과

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 표

임상심리 직무기술서(국가직무능력 표 , 202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역량명을 참고하 다.

이 과정에서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하여

연구자 임상심리 문가 2인이 삼각검증

(triangulation)을 실시하 다.

한 이 게 3인의 교차 검증 합의를 통

해서 도출된 결과를 다수의 질 연구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심리학과 교수 1인이 감수

하 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참여자 1인에게

분석 결과가 인터뷰 내용을 잘 반 하 는지

확인하는 응답자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결 과

인터뷰 시 제시된 역량 역은 9개 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추가로, 자료 분석과정에서 주제 틀에 맞춰

코딩된 내용을 기 으로 각 역량별 발언 빈도

를 구하 다(그림 3). ‘윤리 직업 가치’,

‘심리평가’, ‘다학제간․다 역간 력’, ‘개입’

총 4개 역량군이 다른 역량군에 비해 인터뷰

내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어 언 빈도가 높

았다. 그러나 이것이 각 역의 요도를 이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해당 역량에

한 이슈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

빈도의 차이에 해서는 논의에서 언 하 으

며, 결과 분석은 가나다순으로 제시하 다. 분

석된 결과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문화 다양성

차 문화의 다양성, 개인 간의 다양성이

존 되는 사회에서 다양성에 한 지식과 존

, 이해가 요해지고 있어 이에 한 교육

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언 되었다.

한 이 개인의 다양성에는 문가의 개인

내 세계도 포함된다는 이 지 되었다. 즉,

문가의 개인 내 특성이 업무 장

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역량

개인 ․문화 다양성

개입

심리상담 치료

심리교육

다학제간․다 역간 력

력 체계 구축

정책 이해 행정 능력

심리평가

연구

윤리 직업 가치

지도․감독

표 5. 임상심리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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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검사에서) 상식( 수)을 거의 얻을

수 없겠네요. 어휘도 만약에 그 북한 분들

이 수가 낮게 나오는 구조”(A)

“LGBT 소수자에 한 상담, 여성주의

상담을 배운 이 없었거든요. 무 목말

라서 커리큘럼 개설된 것도 없고, 교과서

에 있어도 교수님도 안 배우셨을 때 강연

을 안 하셨던 건데 목말라서 여기 기 찾

아다녔는데”(F)

“ 통 으로 결혼을 하면 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문화

인 편견이죠”(C)

“( 문가의) 암묵 인 지식으로 쌓여온

사회성, 센스, 치 같은 인 계스킬들이

다양한 환경에 응하거나 문제상황에

처하는 데에 향을 주는 것 같아요”(F)

“사람이 좀 들어왔을 때 조직에 융화될

수 있을 거 같은가”(I)]

개입

개입역량은 인터뷰 내용 자료 분석 토의

내용을 토 로 심리상담 치료, 심리교육의

2가지 하 역량으로 나 수 있었다. 모든 참

가자가 비슷하게 개입 역량에 해 높은 빈도

로 언 하 는데, 심리 상담 치료 기 에

서는 단순한 지식 기술 측면을 넘어 사

례를 종합 으로 리하고 처할 수 있는 능

력까지 요구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업장면에

서는 심리 상담과 심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역

량을 요구하고 있었다.

심리상담 치료

[“심리치료 역량을 개인 으로 좀 강조

하고 싶은데 임상심리 문가 역할로 꼭 얘

기하는 게 심리치료 역량인데요”(C)

“개입 쪽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면 좋

겠다라는 측면에서 심리치료에 한 강조

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 건데”(C)

“실제로 기업에서 사례 이스라던가

상담에 한 역량이 충분히 있느냐라는 것

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상태이고요”(I)

“그 사람이 그 사례를 감당하고 그 사

그림 3. 역량 별 발언 빈도(코딩 수)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310 -

례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냐를 요”(H)

“여기는 공공기 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에 문제가 생긴 걸 캐치하고 보호자에 컨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희와

상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H)

“ 기실에서 갑자기 피해망상을 보이면

서 acting out 했던,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해야 되는지 같은 온갖 측 불가능한

상황에 해서 되게 순발력 있는 처를

했던…( 략) 앞으로 (이에 처할 수 있도

록) 임상심리 문가를 뽑아야겠다”(F)]

“사실은 는 미리 앞서서 주셨던 자료

들 에서 좀 이 게 딱 두드러지게 언

이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야겠다고 생

각했던 거는 심리상담에 한 역이거

든요”(I)]

심리교육

[“기업장면에서는 교육 같은 장면에 투

입이 많이 되는 양상들이 있는데요. 이

게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들은 잘할 수 있

는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설명하고 달

하고, 즉 어떻게 보면 기업이어서 필요로

한 역량일 수 있는데 강의역량 같은 것도

조 요하게 보는 면이 있고요”(I)]

다학제간․다 역간 력

력 체계 구축

정신과 문의,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다양

한 기 의 문가들과 서면 구두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한 것으로 인식되었

고, 이러한 능력을 토 로 학병원, 센터, 의

원 등 다양한 의료기 과 력 계를 구축하

여 상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심리

문가가 아닌 타 직역, 즉 정신과 문의나 일

반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으로 열린

태도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타 직역의 요구에

유연하게 조율하며 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다는 지 이 있었다.

한 일반인을 비롯하여 비임상가, 행정가

에게 정신병리나 심리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함이 언 되

었다.

[“기본 으로 개인 로컬에서 일할 때 보

면 거기도 행정직원들이 지만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원활하게 커뮤니 이션이 되어

야지 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 략) 그

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지 서로 오

해도 없고”(E)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학병원 의사선

생님한테 막 통화해가지고 환자 보내야 되

고 우리 센터에 오는 사람 재활센터 알아

가지고 그쪽이랑 통화하고 근처에 있는

의원을 다 다녀서 명함뿌리고 ‘혹시나 심

각한 환자가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하고,

왜냐면 의사선생님이랑 늘 의사소통이 되

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험하신 분들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

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사선생님들

한테 보내기도 했고 이런 유연하게 의사소

통 할 수 있는 능력”(F)

“물론 이제 산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

신 선생님들은 조 더 익숙하실 수 있지

만 체계가 따로 있는 보안 서약 같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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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라이버시가 있는데 기 에서도 이

것을 알고 싶어 할 때 (기 의 요구를) 어

떤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

들(을 알아야 하고)”(A)

“(심리평가 보고서들을 보면) 내가 이

분야가 아니고 행정가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도 와 닿지 않는 표 들을 무

많이 쓰는 거 요”(D)

“이 사람이 보더라인인건 우리도 알고

임상심리 문가도 알지만 원장님이나 행정

직 선생님들은 입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정신병리 용어도 모

르시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알기 쉽게 설

명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A)

“약간 어감이 ‘의심이 많아서 문제다’

그 게 문구를 어놓으시면 희 입장에

서는 곤란해지죠. 보고서 들고 항의하러

온 사람을 맞이하는 건 희가 그거를 해

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 략) 근데 내

가 쓴 보고서는 그 로 나가야 된다 그러

면”(E)]

정책 이해 행정 능력

행정가와 력한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 문

가들은 조직이나 기 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

는 능력과 정부 차원과 업하는 능력, 행정

법 제도 하에서의 의료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특히, 임상심

리학을 둘러싼 정치 , 법 , 사회 쟁

이슈를 알고 업무상황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능력뿐 아니라 실제 업무 장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하다고 언 되

었다.

[“ 이쪽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일은 하면 행정능력이 요하더라고요”(H)

“이런 기 에서 일을 하겠다, 조직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조직이나 그

기 의 행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도 있

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지

고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응하기 굉장

히 어려워요”(H)

“(의료수가 면에서) 뭐 의료보호 체계라

던가 왜 이러한 체계에서 우리가 이걸 많

이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검사 데이터를 구성해야할지”(B)]

심리평가

정신병리에 한 지식

단순 지식수 을 넘어 정신병리학을 장

에서 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

하다고 언 되었다. 각 장을 표하는

문가들이 공통 으로 높은 빈도로 언 하

다. 임상 단을 하는 것이 통 으로 임

상심리 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할임을

고려할 때 핵심 인 역량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담 센터에) 의외로 병리 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무 많이 오거든요. 정말

많이 와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것

에 하나가 그건데요. 병원보다 더 심하

면 더 심했지 낫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을 가진 사람

이 필요하죠”(H)

“아무래도 상담을 길게 하는 기 , 이름

은 상담소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으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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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빨리 다른데 인계를 하는 기능이 더 크

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느 정도 문

제가 있는지를 빠르게 보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요하더라고요”(F)

“사람을 뽑을 때 요하게 생각하는

건 임상심리 문가라면 병리를 볼 수 있

는 이 있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고

요”(H)]

보고서 작성 기술

보고서 작성 시 기본 인 쓰기 능력, 이

를 한 논리 사고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언 되었다.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서) “지 우리

학교에서는 쓰는 거를 되게 많이 시켜

요(C)

논리 인 사고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실 으로 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많

은 업무가 다 페이퍼로 이루어지는데요.

을 잘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D)

“페이퍼워크를 하는데 무 많이 시간

을 들이지 않고 좋은 수행을 보이는 사람

들은 체 으로 보고서를, 을 잘 쓰더

라고요. 쁘게 쓰는 게 아니라 논리 으

로”(B)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결과 해석 달

기술

한 심리검사의 실시 기술역량도 요

하지만 그에 더하여 검사 상이나 보고서의

사용 목 에 따라 달 내용의 방식

이 달라져야 하며 이에 한 훈련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이 지 되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무 보고서를 쓸

때 되게 보고서 체를 쓰는 것도 이것이 훈

련에서 정말 옳은 방향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이거에 동의를

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게 임팩트 있

는 훈련이 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D)

“보고서 목 이나 가 주로 보게 될

건지에 따라 사실은 이 좀 달라져야

죠. 그런 트 이닝이 되어야 하는데”(C)

“ 희는 검사를 실시한 문가가 해석

상담을 하는데 이게 진짜 정말 임상심리

의 꽃이다. 이 해석상담은 아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한, 라노이드

한 분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면서 따질 수 있는데 어떤 변수가 일어

날 수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내담자의

의뢰사유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읽어

줘야돼요”(F)

“해석상담을 해본 사람이 아 이 보고

서가 어떻게 읽힐 것이고 소비자가 구

인지를 드디어 되게 체득하게 된다는

에서 는 그래도 해석상담을 어떻게든

잘…”(B)

“앞으로는 무조건 환자 당사자나 보호

자가 볼 것이라는 제하에 써야 될 거 같

아요. 외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줘야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나 문

으로 썼다고만 얘기할 수 없죠”(C)]

통합 자문 능력

평가와 보고서 기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내담자 환자, 다양한 문가들에게 이

를 통합 으로 달하고 개입에 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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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 되

었다.

[“진단 인 내용만 달하는 것이 아니

라, 병리에 한 여러 가지에 한 개입도

포함”(G)

“왜 검사를 받고자 하는지에 해서 명

료하고 객 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

변을 명료하게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

야 되냐,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딱딱 제시해주면 굉장히 안

정감을 느껴요”(F)]

연구

연구역량이 요한 핵심역량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반면 참가자의 활동 역에

따라 요도의 정도에 해서는 인식의 차이

를 보 다. 모든 역에서 과학자-임상가 모형

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학교 장면에서는 연구

에 좀 더 비 을 두는 반면 그 외 역에서는

임상심리 문가에게 어느 수 의 연구역량이

요구되는지 모호하다는 언 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임상 역에서 독립 인 연구자

로 활동하기 해서는 보다 충분한 훈련이 필

요하다는 비 시각과 함께 과도한 업무로

딩으로 인해 추가 으로 연구 업무에 집 하

기 어렵다는 지 이 있었다.

[“심리평가도 잘해야 되고 심리치료도

잘해야 되고 연구도 잘해야 되고, 이 세

개는 기본으로 얘기하는 세트 요”(C)

“박사는 연구역량이 더 요하죠. 논문

을 써야 되고 이러니까 기본 으로 실제로

학 논문을”(C)

“우리가 학자라고 연구를 심으로 하

는 분야라고 하는데 막상 학 과정을 석사

를 받고 박사까지 마친다고 정말 이 임상

과학을 하는 필드에서 우리가 독자 인

단이나 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

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트 이닝이 되어

있나? 그런 업 을 쌓고 나가는 것인지에

해서는 상당히 비 이었어요”(D)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인데 병원에서 임상심리 문가에게

어느 정도의 연구를 원하는 것인가에 해

서 세분화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B)

“연구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많

은 검사와 업무로딩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거든요”(B)]

윤리 직업 가치

직업윤리에 한 지식이 요하며, 이와 함

께 임상심리 문가로서의 자기 확신이 확고하

고 직업 문가로서의 태도도 갖추어야 한

다고 언 되었다.

자기반성 성찰의 태도

[“자신이 그 상담 이스를 맡았을 때

어디까지 해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도움

을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단이 잘 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사고는 어도 안

치겠구나 이런 믿음이 가는데”(G)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고 수퍼바이 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단을 할 수 있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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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안 하게 자신의 역량을 자

기가 모니터링하고 악하고 부족한 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악을”(G)]

자기 확신 문가 태도

[“왜 그 게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면서

자신의 자격이나 경력에 한 얘기를 하려

고 하지 않을까”(F)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경험이 은 분

야에 해서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 같아요, 면

장면에서”(I)

“그러니까 로로서 약속을 잘 지켜주

고 소통능력이 필요하다”(D)}

그런데, 이런 자기확신을 한 실력과 문

가 태도를 갖추기 해서는 먼 문 역

량을 고르게 갖출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 외

부에서 보기에는 편차가 느껴진다는 , 이런

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수련 환

경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 자격증의 혼재

자격증의 질 차이 등에 한 일반의 인식

이 부족하다는 등에 해서도 많은 지 이

있었다.

[“임상심리 문가라는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능력에) 편차가 조 있으

신 거 같아요.”(E)

“트 이닝이나 이런 걸 보시면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봤습니다.”(E)

“심리상담에 한 경험에서 그러니까

병원에만 있다 바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담 이스가 확실히

기 때문에 상담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느낌

을 많이 받았어요.”(I)

“ 학병원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서 심

리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지 않기 때

문에 그런 부분에 한 것들을 어떻게 보

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되게 요할

거 같았고”(I)

“그리고 는 학병원에 있을 때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지 도 헷갈려요. 임상심

리 자격증 1 , 2 기 이 복잡하더라고

요. 그런데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

에서는 자격증이 혼동되거든요. 근데 그게

산업인력인가? 그거랑 보건복지부에서 나

온 거랑…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면

이 분이 어떤 자격이신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면 아 문가구나, 라

는 걸 희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

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게 있

는 거 같아요.”(E)

“임상심리 문가를 뽑을 때 (채용장면

에) 제가 들어가고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

오셨었고 한 분은 공무원이었는데, 는

그래도 막 공부를 해서 상담심리사, 임상

심리사 심으로 상담학, 산업인력공단 이

런 게 어떤 게 다른지 나름 로 봤는데,

공무원이 보기에는 다 상담 련 자격증이

라고 보거든요.”(A)]

지도․감독

수련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수퍼바이 의

감독 역량이 언 되었다. 수련생들의 업무 범

스 을 조정하는 것에 한 고충이

드러났으며, 수퍼비 의 방식 교육 지도의

효율 방법에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 군데 오래 재직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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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도․감독 역량을 충분히 쌓을 만한 시

간이 부족하다는 지 도 있었다.

[“ 는 문가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석

사를 막 졸업한 수련생을 선발하는 입장이

니까 갖춰져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해요. 이

런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을 뽑는 사람이 아

니라 어쩌면 이런 능력을 교육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B)

“지 이 업무로딩만으로도 수련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하쉬하다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가가 커버할 것인가”(B)

“사실 슈퍼바이 로서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감독 역량에 한) 컨설 이 필요

한 상황이 아닌가”(F)

“사실 우리 직업의 이직률이 얼마인지

악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기 에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배우고, 배

워서 다른 사람에게 뿌릴 수 있는 시간만

큼 일을 하지 못해요.”(B)]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심리 역의 문가에게 요구

되는 역량 련 안과 쟁 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다양한 조직 내에서

임상심리 문가를 선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 에 있는 내부 문가 9명을 상으로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고, 이를 질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요역량을 도출하 다.

연구 결과 ‘개인 ․문화 다양성’, ‘개입’,

‘다학제간․다 역간 력’, ‘심리평가’, ‘연구’,

‘윤리 직업 가치’, ‘지도․감독’의 총 7개

역량이 도출되었다. 이 역량들은 본 연구의

주제 틀로 사용된 미국 문헌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국심리학회에서 제시한 임상심리학

자의 역량과도 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미국

국의 기 을 타당화하고 있으며 국제

으로 공통 표 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을 도

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외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들은 우

선순 없이 모두 공통 으로 요하다고 합

의된 역량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출된 각 역량군은 모두 임상심리 문가가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역량별

로 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 역량 별 언 빈도

에서 차이를 보 다. 언 빈도의 차이가

요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언 빈

도가 높을수록 해당 역량에 한 이슈가 많았

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를 갖추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한국사회에서의 어려움이나 한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더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논의

에서는 언 빈도가 높은 순으로 련된 안

쟁 을 정리해보고 이를 토 로 해당 역량

을 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빈도 1. 윤리 직업 가치

문가로서 윤리의식 확립, 윤리규정의

수와 함께 직업 으로 문 인 태도와 문

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과 확신

을 가지고 장에 임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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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련하여 많은 이슈가 논의되

었는데 먼 , 문가가 수련 받은 장에 따

라서 다양한 장에 한 문능력 함양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

우 한 기 에서 수련을 마치는 경우가 부분

이어서 다양한 수련환경에 한 경험이 부족

하고, 이것이 문성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이 지 되었다. 즉, 수련환경의 제약으

로 인해 다양한 환자군을 보지 못하거나 치료

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역량 문성에 편

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련받

은 환경과 다른 역에는 진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참가자 에는 임상심리 문가

와 하게 력하는 정신과 문의가 역량

의 편차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한계 은 문가로서의 자기확

신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련기

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는데, 이에 해 양재원(2017)도 다양한 기

과의 연합 수련 는 교차수련을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재 임상심리학회를 심으로 수련 환경에

한 보완이 논의되고 있으나, 특히 학원

이후의 수련과정은 여러 기 의 이해의 차이

로 인해 변화가 어렵거나 큰 변화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보완이 어려우므

로 실 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은경,

2017; 권정혜, 2018). 따라서 최소한도 학원

교과과정에서라도 제시된 핵심역량들을 고르

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빈도 2. 심리평가

기본 으로 정신병리학에 한 지식 활

용 능력,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을 한 논리

사고 쓰기 능력이 논의되었다. 한

이러한 기본 인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

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평가 결과를

달하는 능력, 평가 후 처치에 한 통합 자

문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있

었다.

Fouad(2009)에서도 서면 구두로 명확하게

심리평가 결과를 달하는 것이 요하다고

언 하고 있으며 미국심리학회의 심리평가 역

량에도 다양한 고객에게 평가의 결과와 의미

를 민감하게 달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량은 정신병리에 한 해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기본 으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며, 심리평가 보고서의 논리 통합 작

성, 해석상담을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능

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통 으로 임상심

리 문가에게 요구되어온 주요 역할로, 우

리나라의 문가 수련과정을 통해서는 정신병

리에 한 지식은 주로 학원 과정에서, 직

으로 심리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한 보

고서를 작성하며 해석을 시행하는 과정은 이

후 수련기 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특히 심

리평가 보고서의 경우, 다양한 수요자(ex. 심리

치료자, 의사, 환자, 보호자, 법원 등의 기 )

에 의해 활용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하다.

이 역량은 수련과정에서 집 인 훈련을

받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기는 하겠으나,

논리 쓰기의 경우 단기간 향상이 어려우

므로 학원 과정부터 이런 능력이 함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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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과과정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빈도 3. 다학제간․다 역간 력

인 직역 간 력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과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언 되었다. 1997년 OECD에서 개인의

성공 인 삶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역량 하나인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역량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교육부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의사소통’ 역량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다(이규림, 2017에서 재인용).

한 국가 의료체계 련 핵심이슈에

한 지식과 행정 문가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

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 가장 부족한

역량으로 언 되었다. 임상심리 문가의 활동

무 가 국공립기 이나 지역건강센터로 넓어

진 만큼(권정혜, 2018) 본 연구에서 더 뜨겁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육에서는 의료 윤리, 의료 법규의 내

용을 포함한 의료인문학 과정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와 미래의 의료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임상의학 교육과정을 지속 으로

수정보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의학교

육 평가원, 2021b). 임상심리학자들의 활동장

면이 넓어지고 의료 업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임상심리 공 교과 과정에도 의료수가체

계, 의료 행정 법규, 의료 기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 의 장 특성, 타직역의 업무

특성 등에 한 학습이 반 된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빈도 4. 개입

개입 역량은 심리상담 치료와 심리교육

2개의 하 역량으로 나뉘었다. 심리상담

치료 역량에는 개입방법에 한 기본 인 이

론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종합 인 사례

리 능력이 요하다는 지 이 있었다.

주목되는 은 기업 장면에서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시행 능력을 요시 여긴다는 이

다. 2000년 부터 우리나라의 기업 내 상담실

이 속하게 늘면서 기업상담에 한 수요가

증가하 다(남 주 & 송연주, 2016). 그런데 특

히 기업 내 문가의 역할 임직원 상의

교육 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차지하는 비

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을 상

로 한 교육 강의 기술, 로그램 운

리 기술이 요한 역량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조해연, 이송하, 이동 , 2013).

그런데 개입 역량과 련하여 요한 이슈

가 된 것은, 개입 역량이 임상심리 문가의

핵심 역량이나, 이 역량에서 편차가 크게 인

식되고 있다는 이다. 앞서 ‘윤리 직업

가치’ 역량에서도 언 했듯이 역량의 편차가

문가의 자기확신 효능감의 하로 이어

진다는 지 이 있었던 바, 학원 과정에서부

터 개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해 보인다. 권정혜(2018)의 연구에서도 임상심

리 문가의 미래 주 역할 하나가 심리치료

가 될 것이나 학원 교육 수련환경에서

제공하는 개입에 한 실습 시간이 부족하고

부분 심리평가만 하는 경우가 많아 개입 역

량에 한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의 하로

이어진다고 지 하 다.

타 직역을 보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임상실습기간을 52주(주당 36시간 이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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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을 반

한 실습 교과목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한국의학교육 평가원, 2021b;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1b). 반면, 2020-2021

년 사이에 임상심리 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

람의 평균 심리치료 수련 시간은 심리평가의

평균 수련시간인 2149.68시간에 비해 575.64시

간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에 비해 은 것을

알 수 있다(한국 임상심리학회 연구 원회,

2021).

이에 학원 교과과정에서부터 개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심리치료 련 실습과목을 필

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단

순히 양 인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의

습득과 같은 내용의 질 인 부분도 같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한국임상심리학회 연

구 원회(2021)에서는 심리치료 역량 강화를

해 연합 수련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 학원 이후의 수련과정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과정에도 학 내 기 이나 병․의

원 사설 치료기 , 다양한 공공기 등으

로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실습할 수 있는 방안

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빈도 5. 지도․감독

수련생이 업무와 련된 지식을 쌓고 필요

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역

량이 언 되었다. 그러나 짧은 재직 기간, 수

퍼바이 를 한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해

당 역량을 충분히 쌓는 데에 제한 이 많다고

지 되었다. 이동주(2020)의 연구에서도 수련

감독자를 한 별도 교육 마련에 한 욕구가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지도․감독 역량에

한 교육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 교과과정이나 그 이후 수련과정에서

수련생으로서 수퍼비 역량 교육을 받는 것

이 치 않을 수 있다면, 문가 자격 취득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빈도 6. 개인 ․문화 다양성

성소수자, 다문화 등에 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한국의 특성상 새터민, 즉 북

한 이탈 주민들과의 문화 차이에 한 지식

도 필요하다고 언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비

해 문화 다양성이 비교 높지 않아 해당

역량에 한 언 이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문가 개인의 내 세계를 잘 알고

활동하는 모든 업무에서 자신이 외부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요하다는 지 이 있었다. Hersen(2009)

에서도 타인과 조될 수 있는 자신의 인종,

성별, 성 지향성, 사회 경제 지 등을 알

고 있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이 개인 ․다

양성 역량에 요한 부분이라고 언 하 다.

이런 자신 타인의 다양성에 한 지식을

습득하기 해서는 임상심리 련 지식뿐 아

니라, 인문 인 기본 소양과 함께 문화인류학

, 사회 상에 한 민감성 등을 키

울 수 있는 교과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빈도 7.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연구와 임상 활

동을 모두 임상심리학자의 주요 업무로 명시

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의 임

상심리학 훈련 모델은 체로 과학자-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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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경,

2017; 양재원, 2017; 박용천, 2018). 본 연구에

서도 연구 역량이 임상심리 문가의 핵심역량

하나로 언 되었다.

그러나 학교가 아닌 장면에서 ‘어느 정도

수 의’ 연구 역량을 요구하는지에 해서는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에서 실

무를 요시하는 문가주의(professionalism)가

두되었던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실무 심의 인재양성에 한 요구가 존재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경, 2017). 따라서

연구역량과 련해서는 활동하는 분야 장

면에서 요구되는 바(ex. 학 vs. 장)가 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을 탐구하고 이를 체계 ․과학

으로 분석 이론화할 수 있는 기본 인

연구 역량은 실무 심의 모형에서도 문가

로서의 기본 역량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를 한 제도 제안: 임상심리 공

인증제도 실시

이상에서 분석된 역량들을 문가로서 충분

히 습득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단순히 논

의 수 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문가 양성

을 한 교육과정에 이를 용하고 제도 으

로 뒷받침하여 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일 것이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제안된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표

화하여 실 , 운 하기 해서는 임상심리

공 학원 과정에 한 인증제도가 실

으로 가장 필요하며 한 가능할 수 있음을

언 하고자 한다. 학 이외의 수련기 들은

앞서도 언 했듯이 기 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변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학원의 임

상심리 공 교과과정의 경우 학회의 권고나

규정에 따라 진 으로라도 상 으로 변화

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역시 앞서 언 했듯이, 미국심리학회 인증

원회(2021b)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 훈

련 로그램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문 역

량(profession-Wide Competencies)의 개발을 보장

할 수 있는지에 해 강의계획서, 객 인

역량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분야인 의학 간호 교육 인증제도에서

도 교육과정에 한 평가항목이 공통 으로

존재하며 교과과정에 핵심역량을 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

하여,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 문가 자

격규정에는 학원 필수이수과목을 명시하고

는 있지만, 과목명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나 규정은 없

다는 한계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학원 과정에서 이

수해야할 교과목과 그 내용에 한 표 화,

이를 한 필수 요구사항과 수 , 평가에

한 논의가 임상심리학회를 주축으로 이미 진

행되고 있으므로(서수연 등, 2020), 향후 실

화되어 우리나라의 임상심리 역 문가 배

출을 한 기 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계

본 연구의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한계 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을 2008년 조사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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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리 문가의 재직 기 비율에 따라 모집

하 는데 2018년 재조사에서는 2008년 조사보

다 사설치료기 , 국공립기 에 재직하는 비

율이 늘어났으며 지역사회센터의 비 도 0%

에서 5.3%로 증가하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로 활동 무 가 넓어지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재 임상심리 문

가들은 다양한 장면과 조직에서 종사하고 있

는데, 각 기 장에서 임상심리 문가를

종사자로 선발하는 인사 경 련 담당자

들을 연구 상으로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다. 를 들어, 재 민간 종합병원이 임상심

리 문가의 재직기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나(권정혜, 2008), 이런 병원에서 인사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키지

못하 다. 임상심리 역 외부에서 임상심리

직군을 선발할 때 어떤 시각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악하는 것 한 직업인으로서의

임상심리 역량 발휘에 요한 부분이 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FGI 실시 원활한 토의를 해 미

국심리학회 인증제 로그램에서 정의한 임상

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미리 키워드

형식으로 제시하 는데, 이로 인해 연구참여

자들의 의견에 편향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토의 분석과정을 거치며 수정

된 역량 도출 결과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의 문헌과도 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

여, 미국 기 외에도 국제 으로 공통 표

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이 도출된 것으로 생

각된다.

셋째, 수련 시스템에서는 기 에서의 수

련을 시하기 때문에 수련기 의 이해나 상

황에 따라 수련 교육 환경의 변화가 어렵

거나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상심리 문

가의 역량 강화를 한 변화를 해서는 제도

나 정책상의 거시 인 변화가 먼 수반되어

야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들을 교육과

정 구성에 용할 때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

로 구성하여야 할 지에 해서는 제안하지 못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역량들의 요성에

해서 편차를 두지 않았으나, 이를 어떻게

교과과정에 반 하여야 할지에 한 실질 인

고민에는 각 역량의 요도에 한 다른 시각

에서의 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

상심리 문가의 직업 역량을 규명한 연구가

부재한 실에서 임상심리 문가뿐 아니라 함

께 종사하는 타직역의 문가들을 통해 다양

한 역에서 임상심리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

량과 안을 악했다는 , 임상심리 역에

서의 문가 배출을 한 교과 수련 시스

템과 제도상의 변화에 앞서 이의 이상 인 방

향과 기 을 제시했다는 , 학원 인증제

등 역량 기반 교육을 해 필요한 교육 정책

개선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지표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런 이

상 인 역량 모델이 실 화, 실천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에 해서는 언 된 바와 같이,

지속 인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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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analysis of clinical psychologists in Korea:

Finding the direction of the competency-bas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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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oul Psychological Support Northeast Center

As clinical psychology continues to grow in Korea, recognition is growing that more standardized and

qualitative manag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is needed. For a standardized system, the

curriculum must be first discussed on the basis of competency. However, no domestic studies examined

the competency of clinical psych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core competencies of clinical

psychologists. To this end, after researching the institutions at which clinical psychologists work,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internal experts who could select and evaluate clinical

psychologists at each institution. Consequently, seven competency groups were derived: personal and

cultural diversity, intervention/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psychological evaluation, research, ethics and

professional values, and supervision. Along with an analysis of each competency group, issue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ompetency derived are discussed. The main issues were related to the

limitations and demands of current Korean society for each competen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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